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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 신뢰 다 무너뜨린 노사 신뢰 다 무너뜨린 
보쉬자본!보쉬자본!

합의사항 일방적 파기로 시작된 지부 천막농성

지부가 지난 5일부터 대전 한국로버트보쉬 앞에서 천막농성

을 시작했다. 오늘로 20일째다. 보쉬자본이 임단협 도중 돌

연 중앙교섭 탈퇴하는 등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뜨렸기 

때문이다. 보쉬자본은 지부교섭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등 

노사 관계를 일부러 파탄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. 지부는 보

쉬를 악질자본으로 지목했다.

지회 혼란 틈타 노골적으로 탄압

천막농성이 계속되는 와중에 보쉬지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

생겨 지회 집행부가 사퇴하게 됐다. 그러자 보쉬자본은 기다

렸다는 듯이 탄압을 시작했다. 지회 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

운 사건을 언급하며 노조활동에 개입하려했고, 지회에 제공하

던 사무실, 비품, 전임자, 심지어 전기세, 수도세까지 위법사

항이라며 중단하겠단 의사를 내비쳤다.

그동안 합의사항 파기로 비난받고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지회

와 합의하여 지원하던 것들도 중단하겠단 것은 노동조합 자

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. 이런 식이면 단협까지 파기

하는 것도 한순간에 이뤄질 수 있다. 보쉬자본이 2012년부터 

부강의 보쉬전장에서 벌여온 노조파괴가 생각난다.

지부-지회 공동투쟁으로 돌파한다!

지부는 보쉬자본의 노조파괴까지 염두에 둔 노골적인 탄압에 

대해 지회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. 현재의 천막

농성을 더욱 강고하게 유지하며, 지회 새 지도부가 선출되어 

정상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. 

지부의 총파업 투쟁, 천막농성 등에도 보쉬자본은 계속 ‘믿

고 기다려 달라’라는 말만 반복했다.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계

속되는 합의사항 파기였다. 노사간 신뢰는 보쉬자본이 스스로 

무너뜨렸다. 신뢰가 무너진 노사관계가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

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보쉬자본에 있다. 

보쉬 앞 천막농성은 계속됩니다!
<매일 07:50, 17:30 출퇴근 선전전>

무더운 여름, 뜨거운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!
잠시나마 시원하게 휴가 다녀오십시오^^


